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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단은 18일 헌재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변론 준
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며, 고영태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녹취파일을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는 박근혜의 주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로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
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종 변론기일 연기신청의 공식적인 이유는 변론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12
월 22일 준비절차를 시작한 후 14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주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8명 중 2명만이 
출석했고, 15차와 16차 변론의 증인도 모두 박근혜가 신청한 증인들이나 몇 명이 출석할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종변론을 늦춘다한들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 헌재는 2월 9일 12차 변론에서 2월 23일까지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양측에 고지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
다. 따라서 변론준비를 이유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박근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이다. 

둘째, 박근혜는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헌법재
판소는 박근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퇴장할 수 있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당연히 박근혜를 신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14차 변론
에서 재판부와 소추위원이 박근혜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차 헌재에 의견을 묻는 것은 박근혜
의 헌재 출석을 재판지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셋째, 박근혜는 녹취 파일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영태를 다시 증인 신청했다. 박근혜의 주장대로 부적절
한 관계가 있었고, 고영태의 음모가 있었다고 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세월호 7시간 동안 직
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여러 차례 불출석한 고영태를 
추가로 증인 신청한 것은 불륜설 등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려 심판을 늦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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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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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밝힌 어떤 사유도 최종변론을 연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
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비호세력이 날뛰고 범죄은폐가 지속되고 있다. 탄핵 지연은 우리 사회 전
체에 큰 해악이다. 헌재는 흔들림없이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에 탄핵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